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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현행 경찰의 날은 미군정청 산하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

일을 기념하여, 1973년부터 10월 2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ㆍ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의 정통

성과 뿌리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경찰의 창설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에서 그 연원을 찾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25일, 임시정부 법령으로 내무부 산하

경무국의 직제와 사무를 처음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 경찰

의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직이다.

이에 경찰의 날을 현행 10월 21일에서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인 4

월 25일로 변경함으로써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헌법정신을 수

호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친일, 고문,

내란의 역사와 단절하여 경찰 조직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주독립 정신

과 민주주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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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현행 경찰의 날 기념일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 4월 25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현행 경찰의 날은 미군정기에 설치된 경무국 창설일(1945년 10월 21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찰의 법적ㆍ역사적 정통성을 온

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대한민국 경찰의 기원은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임

시정부 직제」를 공포하여 내무총장 산하 경무국을 설치한 데 있으며,

이는 독립운동 기반의 자주적 치안조직으로서 대한민국 경찰의 헌법적

법통에 부합함.

이에 경찰의 날을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며, 민주경찰로

서의 사명과 국민 신뢰를 재확립하고자 함.


